
1.

근묵자흑(近墨者黑)
사람은  비에  젖는다 . 비를  맞으며  그것에  젖지  않는  사람은  없다 .
사람은  환경적  존재이며 , 환경적  산물이다 .
인적  물적  환경으로부터  자유로운  사람은  존재하지  않는다 .
특정  환경에  오래  머물면  그것으로부터  크고  작은  영향을  받기  마련이다 .
먹을 옆에 두면 그것에 닿아 검게 될 가능성은 올라가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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